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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
류지현 안나

아나운서, 커뮤니케이션 전문가

일 때문에 타지에서 지내게 될 때에도 미사 드릴 성당을 

꼭 찾아가는데, 어느 곳의 성당에 가든지 반드시 성모님을 

찾아 잠시 머무르곤 합니다. ‘나에게 오라.’는 듯 펼친 성모

님의 손을 살포시 잡을 때 찾아오는 평온함이 ‘지극한 어머

니의 손길’을 느끼게 하며, 늘 그 자리로 저를 부릅니다. 겸

손하게 지긋이 내려다보시는 성모님의 두 눈을 바라보고, 

슬픔도 기쁨도 표현을 아끼듯 정제된 감정을 머금은 표정

을 응시하며,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. 

어느 때엔 애절한 외침을 하기도 하고, 어느 때엔 굳이 

말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전해졌습니

다. 때론, 아들을 구세주로 내어놓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

는 모습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품으셨을 마음을 헤아려 보

기도 했습니다. 그 마음에 저 또한 엄마가 되어서야 눈을 

뜨며, 철없이 놓쳤을지 모를 저의 어머니의 마음 또한 짐작

해 봅니다.

내일 7월 26일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성녀 안나 축일

입니다. 제가 같은 본명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, 귀하게 

얻은 딸을 주님께 내어놓은 남다른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

생각하며 이날을 각별하게 맞이하게 됩니다. 동시에, 저 자

신도 딸의 입장에서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, 두 어

머니이자 모녀로서 성모님과 성녀 안나를 함께 묵상해 봅

니다.

모성애의 본보기가 되는 두 분을 생각하니 여기엔 인내

와 희생, 순명이 필요했음을 깨닫습니다. 안나 성녀는 결

혼 후 20여 년 만에 귀하게 얻은 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

는 약속을 지켰고, 어쩌면 평범한 삶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

모습을 보고 싶었을 수 있는 애틋한 따님 성모 마리아는 나

만의 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지켜보며 절절히 배어 있

는 모성을 마음껏 터놓을 수 없었던 ‘인고의 어머니들’이셨

습니다. 우리들의 어머니들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유사한 

길을 걸어오셨기에 ‘어머니’라는 존재는 부르기만 해도 마

음 깊은 곳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사랑의 원천과 같이 여

겨집니다. 

얼마 전 어느 신부님 강론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울려왔

습니다. “사랑은 나를 넘어서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

니, 나의 사랑을 그들 앞에서 멈추지 말라. 나를 내가 원하

는 방식대로 나 자신으로만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

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니, 나와 너를 함께 채

우고 좁은 길과 같은 사랑을 하라.”는 말씀이 성녀 안나와 

성모 마리아 두 어머니의 마음과 교차됩니다.

그 모습을 닮으려 갈망하며 은총을 제가 느꼈듯이, 어려

운 이 시기에 지극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리운 이들, 갈

등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 또한 치유 은총을 얻기를 기도

드립니다. 그리고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거나, 혹은 주님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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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 말씀을 떠올립니다. “여인아,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.”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
오현숙 베로니카

홍은동성당


